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세 인하 검토
말레이지아 대응 경쟁력 강화 … 2013년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부상

세계 최대의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지아와의 경쟁 강화를 위해 2013년에 수출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1월30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경제성장으로 팜유 소비가 꾸준히 증가해 2013년 인디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팜유 소비국

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스워노 인도네시아 농업장관은 세제 개혁은 현재 수용능력 한계에 근접해있는 팜유 재고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조만간 2013년 (팜유 수출세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2위 팜유 생산국인 말레이지아는 10월 팜유 재고가 급증하자 2013년부터 팜원유(CPO) 수출세를 현재

23%에서 4.5-8.5%로 낮추고 면세 수출 할당량도 폐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팜유에 13.5%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1년 팜유 생산은 인도네시아가 2250만톤,

말레이가 1089만톤으로 세계 CPO 공급량의 90%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 팜유협회 조코 수프리요노 사무총장은 “세금이 말레이지아와 같은 수준은 아니라도 비슷하게 조

정돼야 한다”며 “3-8%가 적절하다는 제안서를 재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바유 크리스나무르티 무역부차관은 인도네시아 팜유 소비량이 2012년 750만톤에서 2013년 850만톤으

로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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